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案內의 말씀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 아시아국가들은 IMF의 지원아래 緊縮的 巨視金融政策

運用과 金融産業을 포함한 경제전반에 걸친 構造調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調整過程는 經濟的, 社會的으로 큰 고통과 시련을 수반하기 마련이며 현재 그

정도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經濟危機에 관한 國內外의 論議는 주로 經濟的 側面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失業의 增加, 所得의 減少, 社會福祉의 惡化 등 社會的 影響에도 높은

關心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련에 어떻게 對應하고 克服하는

가는 金融危機의 克服 및 構造調整의 成功與否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本院은 世界銀行의 經濟硏究所(EDI)의 재정보조로 유엔개발계획(UNDP )

과 공동으로 아시아 金融危機의 社會的 影響 이란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합

니다. 이 분야의 國際 專門家들을 모시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金融危機

의 社會的 影響을 分析하고 克服方案을 모색하는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經濟的

轉換期에 개최되는 本 會議에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1998년 7월27일

韓國開發硏究院

院長 李 鎭 淳



아시아 金融危機의 社會的 影響 에 관한 國際會議 槪要

(1) 開催 日時 : 1998년 7월29일- 31일(3일간)

(2) 場 所 : 신라호텔 영빈관 루비룸

(3) 參加者 및 參與機關 :

發表者 : 19명(국별사례 12건 포함)

討論者 : 12명 (세계은행 1인, 미국 1인, UNDP 2인, 한국인 8명)

參加者 : 국내외 저명인사 50명

(4) 主 題 : Social Implications of the Financial Crisis

經濟危機로 발생된 社會的 餘波(失業, 所得 減小, 物價 引上, 사회안전망 등)

을 경험한 멕시코의 사례와 칠레의 構造調整의 경험을 분석하고 아시아 금

융위기로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인도네시아 및 아시아국가들의

對應方案을 모색함. 중점적으로 논의할 主題는 다음과 같음.

Session I : A Pro- Human Development Adjustment Fr amework

for the Countries of East and South East Asia

(Gustav Ranis & Fr ances Stew art )

Session II : Social Implications of Mexico ' s 1994- 1995 Crisis

(Enrique Dussel Peters )

On the Social Impact of the Chilean Financial Crisis

of 1982(Leonardo Hermandez)

Session III : T he Social Impact of the Crisis in Korea

(Dae Il Kim )

T he Social Impact of the Financial Crisis in T hailand

and Policy Responses (Somsak T ambunlertchai)

T he T ransition from Financial Crisis to Social Crisis

(Iw an Azis )

1



Session IV : Situation in Mongolia (Davaa Makhval)

Some Implications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to Vietnam (Nguyen Dinh T ai)

An Integr ated View of Development : Employment ,

Income Distribution and Social Security during

the Structur al Reforms (Abusaleh Shariff)

T he Cases of China, Pakist an and Philippines

Session V : Responding to the Economic Crisis in the Republic

of Korea(Po- hi Pak)

Responding to the Economic Crisis in Malaysia:

A Pro- Human Development Perspective(S. Y. Abubakar )

An Integr ated View of Development : Employment ,

Income Distribution and Social Security during

the Structur al Reforms (Abusaleh Shariff)

T he Cases of China, Pakist an and Philippines

(5) 公同主催機關

韓國開發硏究院

유엔開發計劃(UNDP )

世界銀行의 經濟開發硏究所(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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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議 日程

1998年 7月 29日 (水 )

09:00- 09:30 등록 및 휴식

09:30- 10:20 개 회 식

개 회 사 : 이 진 순 (한국개발연구원장)

N ay Htun (UN사무차장보 겸 UNDP총재보)

축 사 : 이 기 호 (노동부장관)

10:20- 10:30 휴 식

10:30- 12:30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금융위기의 사회적영향과 정책대응

사회자 : 김 기 환 (경제협력대사)

발표자 : K atherine M ars h all (세계은행)

S akiko Fukuda- P arr (UNDP)

토론자 : Lincoln Chen (Rockefeller재단)

조 동 철 (KDI 연구위원)

12:30- 14:00 점 심

14:00- 17:00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라틴아메리카 경제위기 사례

사회자 : Cecilio Garza Lim on (주한 멕시코대사)

발표자 : Enrique Du s s el Peters (UNAM대 교수)

Leon ardo Hern andez (칠레중앙은행 연구부장)

토론자 : 김 종 섭 (서강대 교수)

이 혜 훈 (KDI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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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年 7月 30日 (木 )

09:00- 09:30 휴 식

09:30- 12:00 제3주제 발표 및 토론

아시아 경제위기 사례 : 한국 , 태국 및 인도네시아

사회자 : 박 훤 구 (노동연구원장)

발표자 : 김 대 일 (KDI 연구위원)

S om s ak T am bunlertchai

(태국 T hammasat대 교수)

Iw an A zi s (Cornell대 교수)

토론자 : A m m ar S iam w alla (UNDP- T hailand 자문관)

K atherine M arsh all (세계은행)

12:00- 14:00 점 심

14:00- 16:00 제4주제 발표 및 토론

여타 아시아국가들의 경제현황

사회자 : M artin Khor Peng (T hird World Network )

발표자 : F eng A iling (중국)

A bu s aleh S hariff (인디아)

D av aa M akhv al (몽고)

S arfraz Qure s hi (파키스탄)

F iliz ardo V irtucio (필리핀)

N g uy en Dinh T ai (베트남)

토론자 : 김 경 수 (성균관대 교수)

이 창 용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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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年 7月 30日 (木 )

16:00- 16:20 휴 식

16:20- 18:00 제5주제 발표 및 토론

아시아 금융위기 : U N DP와 역대국가들과의 협력방안

사회자 : 서 상 목 (국회의원)

발표자 : A drian Peng abe an (UNDP - Indonesia)

박 보 희 (UNDP- Korea 자문관)

S . Y . A bubakar (UNDP - Malaysia 자문관)

Jo s eph Lim (UNDP - Philippines 자문관)

A mm ar S iam w alla (UNDP - T hailand 자문관)

Robert Glof che ski (UNDP- Vietnam )

토론자 : 이 종 화 (고려대 교수)

박 을 용 (한동대 부총장)

1998年 7月 31日 (金 )

09:00- 09:30 휴 식

09:30- 11:00 종 합 토 론

아시아 금융위기의 사회적 영향 : 정책제안

사회자 : 유 정 호 (KDI 부원장)

토론자 : S akiko Fukuda- P arr (UNDP )

Leon ardo Hern andez (칠레중앙은행 연구부장)

김 대 일 (KDI 연구위원)

K atherine M arsh all (세계은행)

Enrique Dus s el Peters (UNAM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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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題發表 論文要約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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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I>

東南亞國家에서 人力開發 構造調整의 틀 (framework)

(A P ro- H uman D evelop m ent A dj us tm ent F ram ework

f or the Countries of E as t and S outh E as t A s ia)

Gustav Ranis, 예일대교수

Frances Stew art , 옥스포드대교수

1. 必要性

아시아 금융위기로 역내국가들은 경제 및 사회 전반의 변혁과 구조조정을 가

속화하고 있지만, 아시아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인력자원은 오히려 경제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의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조정을 효율

적으로 수행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력자원개발의 새로운 틀을 만드

는 것이 필요하다.

2 . 經濟危機의 原因과 本質

경제적 취약성의 요인은 일본경제의 침체, 동남아국가의 급격한 수출 감소,

미달러에 대한 고정환율제, 높은 투자율, 국제이자율보다 높은 국내이자율, 금융

제도 및 법규의 취약, 사업평가의 부적절성과 자금동원의 용이성, 소유권에 대

한 투자 증가 등임.

위기의 촉발은 i) 일본경제의 침체로 BIS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본은행

들이 동남아국가에 제공한 단기외채에 대한 지불 연장의 거절, ii) 역내 주요국

가들의 실제 외환보유고와 그 보유고의 3배에 달하는 단기외총액이 국제시장에

공개, iii) 정치 사회적 취약성(한국의 재벌부패와 불투명한 선거 전망, 인도네시

아의 수하르토 건강과 집권성공 여부, 필리핀의 불투명한 선거 전망, 태국의 허

약한 정부)에 기인한 것임.

위기의 본질은 현재 금융위기를 격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은 성공적인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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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이루었고 거시경제구조가 다소간 건실함을 고려할 때, 지불불능상태라기

보다는 유동성의 문제임. 금융기관들이 단기로 빌린 외국자금을 장기 국내투자

의 자금으로 조달함으로서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수출의 감소와 투자효율의 저

하로 부실채권화되었음. 따라서 금융법규의 미비, 민간부채의 보상에 대한 정부

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근원은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에 잠재하고 있었

음.

3 . 經濟危機와 人力開發

이러한 위기가 인력자원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력자원개

발의 발전과정과 경제성장의 과실에 대한 발생과 배분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

이 중요함. 우선 생산주체가 가계에 분배하는 개인소득(private income)과 정

부가 사회적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사회소득(social income)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빈곤의 형태를 PIP (private income poverty )와 SIP (social income

poverty )로 구분함. PIP와 SIP는 경제성장과 인력개발의 목표에 따라 결정됨.

인력개발의 성과 : PIP의 완화는 생산과 소득의 급격한 증가, 생산증가에 대

한 높은 고용탄력성, 농업생산성의 지속적인 증가에 달려있음. 아시아지역 PIP

은 경제성장에 따라 현저히 개선되었음. 1991년 아시아지역의 PIP 평균이 45%

임을 고려할 때, 1990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PIP는 각각 15%이고, 1984

년 한국의 PIP는 4%, 태국은 13%로서 현저히 개선됨.

SIP지수도 크게 개선됨. 말레이시아 국민의 비의료보험율, 태국의 상수도율,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여학생 취학률도 현저히 개선됨. 이러한 성과는 경제성장

에 따라 사회적배분비율(사회적 예산총액/총예산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임.

금융위기의 영향 : 금융위기로 인한 3가지 형태의 변화는 크게 자본흐름의

급격한 역전, 정부정책의 변화, 개인과 가계의 대응임. 첫 번째는 위기의 근원

이고 후자들은 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PIP측면에서 재정긴축, 기업의 파산과 인력 감축, 해외고용의 감소에 따라 고

용과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여 개인과 가계의 소득이 감소함. 이로 인하여 소비

와 생산의 위축시킴. 도시노동자들은 위기로 인해 새로운 빈민층으로 등장하지

만 농업부문은 인구의 농촌이동으로 생계비를 지원함으로 PIP를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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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공식부문에서 비공식부문으로 이동하고, 남성의 고

용은 감소하지만, 여성의 고용은 증가한다. 신빈민층은 위기로 인해 급격한 소

득 감소로 고통을 겪고, 구빈민층은 저조한 경제활동, 물가인상, 증가된 간접세,

식품가격의 인상, 인상된 석유가격, 저축의 부재로 고통을 겪는다. 아시아국가

들은 선진국처럼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빈민층에 지원을

하는 것은 어렵다.

SIP는 정부지출에서 외채상환과 경상수지 방어에 지출됨으로 사회보장경비로

의 지출은 감소함으로 악화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대안 없이 기존의 사회배분

비율을 축소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나 PIP는 SIP보다 심각한 상태임.

4 . 金融危機 餘波의 對應策

거시차원의 구조조정 : 거시경제상황은 위기의 기간과 범위를 결정함. 지나

친 긴축을 피하고 가능한 빠른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우선순위는 정부지출의 지나친 긴축보다 민간부문의 자신감 회복에 두어야 함.

경상수지와 외채상환으로 수용능력의 감소는 불기피하다. 그러므로 정부지출

의 감소분은 비경제적이고 불필요한 투자의 연기와 취소, 금융조치로 민간의 한

계사업의 조정, 간접세와 보조금제도의 개선으로 보충할 수 있음.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신인도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

문의 지나친 긴축은 정당화될 수 없음.

거시차원의 금융구조조정 : 지나친 부채상환으로 위기회복이 지연되지 않도

록 국가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Brady식 정책패키지를 도입하고, 달러에

고정된 환율제도를 제고하고, 한계사업의 조정과 사업의 합리적 선정을 위해 이

자율의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고이자율정책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특별세제도

를 도입하여 재산권(토지, 건물)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외환보유고, 은행 자산

상태 및 부실대출현황의 공개, 은행의 파산절차, 객관적인 위험분석과 대출배분

에 대한 금융법규을 개선하고, 이러한 금융법규를 정비하기 이전에 추가적인 자

본자유화는 유예하고, FDI의 적극적인 유인책을 실시하고 단기자금에 대한 은

행예치조건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인력개발과 미시차원의 정책대응 : 위기로 발생한 실업과 물가상승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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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받은 계층에 대한 특별한 개입이 필요함.

PIP을 개선하기 위해 i) 저임금수준의 광범위한 공공사업의 실시, ii) 경작실

패나 노약자에게 식량지원, iii) 공동체와 가계의 구조조정 지원(탁아소 제공),

iv ) 중소기업과 저임금층에 대출 지원, v ) 도시와 농촌의 비공식부문의 지원(지

방정부, NGOs), vi) 실업보험제도의 도입과 개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SIP을 개선하기 위해서 i) 빈민층에 제공되는 정부의 지출과 배분에 대한 재

검토와 조정, ii) 외채와 경상수지 방어로 지출되는 정부지출의 억제(국방비, 경

상비, 사치스런 기반시설, 상위계층에 제공되는 사회비용의 축소), iii) 빈민층의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법률의 재검토와 개정이 필요함.

국제기관들의 책임 : 인력개발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개별국가의 사정에 따라

상이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현지 정부, 기관,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함.

IMF는 제안된 Asia Fund와 함께 지역의 금융지원 및 전문가들의 참여 하에

거시경제안정에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함. 세계은행은 지역은행이나 국제중앙은

행과의 협력하에 경제전반 또는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정책조언을 제공하고 BIS

와 국제중앙은행들은 금융개혁과 부채 검정에 대한 방법과 기술을 제공해야함.

UNDP는 현지전문가와 UN지역기구들과 협력 하에 인력개발을 모니터하고 인

력개발의 국별 패키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인력개발사업과 활동을 지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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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II>

멕시코의 1994 - 1995 經濟危機의 社會的 影響

(S ocial Imp licat ions of M ex ico 's 1994- 1995 Cris is)

Enrique Dussel Peter s

멕시코 NAUM대 교수

국제기구나 전문가들은 1982년과 1994년의 경제위기를 경험한 멕시코를 경제

위기 극복의 모범 사례국으로 언급하고 특히 아시아 경제위기의 발생후 멕시코

의 대응사례들이 아시아국가들의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1. 自由化戰略과 危機前의 經濟現況

1980년대 멕시코 경제는 해외부채 위기와 수입대체정책에 반대되는 자유화정

책에 대한 결정적인 조치를 실시했던 전환기였다. 1988년 경제협약의 발효와

함께 집행된 자유화정책의 축은 수출을 통한 세계시장과 민간제조부문이고 그

정책의 핵심은 i) 거시경제의 안정화, iii) 물가 상승의 억제, 재정적자의 축소 및

수입자유화, iv ) 외국인 투자의 유치, v ) 은행 및 국영기업의 민영화, vi) 노동조

합과의 임금협상, vii) 빈곤과 기초의료보장에 중점을 둔 사회복지정책과 특정지

역 및 계층을 위한 지원책이다.

1988년 이후 자유화정책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왜냐하면, 이 기간동안에 인

플레이션과 재정적자가 감소되었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여 제조업분야의 생산

과 수출이 증가하였다. 1994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경제에 대한 낙

관적인 시나리오가 지배적이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1994년 경제위기는 자유화전

략의 정책적 오류와 국내 정치적 사건에서 촉발되었다고 주장한다. 사실 그들이

간과한 자유화전략의 구조적 한계점은 i) GDP와 1인당 GDP의 감소, ii) 소득,

지역, 사업, 산업분야별 분극화의 가속화, iii) GDP와 수출에서 제조업분야의 독

과점 현상, iv ) 수출지향적 기업들의 저조한 고용창출, v ) 지속적인 실질임금의

감소, vi) 실질환율의 과대평가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 등이다. 그러므로 자유화

전략은 멕시코경제의 분극화를 가속화시키고 경제여건을 악화시켜서 경제위기

의 단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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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멕시코 經濟危機의 政策對應

이미 언급한 자유화전략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수정되지 않았고 경제사회정

책의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위기로 정부가 취한 몇 가지 조치사항은

i) 은행 민영화의 지원과 지속적인 부채상환 노력, ii) 부가가치세의 인상(10%에

서 15%으로), iii)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정부지출의 축소 등이다.

사실 멕시코의 경제정책에서 차지하는 사회정책의 우선순위는 매우 낮았고

이러한 경향은 1988년 이후 계속되었다. 따라서 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사회비

용도 감소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정계층의 국민, 특정지역, 소수

민족을 지원하는 NSP (the National Solidarity Program)과 PNFHP (the Pilot

Nutrition, Food and Health Project )를 도입하였으나 사회정책의 목표는 주로

정치적 관심사와 대통령의 자유재량권에 따라 결정되었다.

자유화정책의 구조적 한계, 1988년 정부지출의 감축과 1994년 경제위기로 새

로운 고용의 창출과 사회보장정책을 지원할 여유가 없었으나, CIMO(the

Progr am for Integral Quality and Modernization ), PMMT (the Project for

Modernization of Labor Market s )와 PT E (the Program for T emporary

Employment )을 도입하여 노동자의 훈련, 취업정보의 제공, 장학금 지금, 노동시

장의 현대화와 투명성을 제고하여 고용을 증진시키려 노력하였다. 사회보장정책

분야에도 시장 메커니즘을 유인하기 위해 사회분야의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사

회정책은 거시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 밀려 적극적인 지원은 어려웠다.

3 . 雇傭과 實質賃金 (1988- 1996 )

임금은 가장 중요한 소득의 원천으로 가계소득의 49.3%이고 50%의 가계는 1

인의 임금소득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가계의 금융소득이 임금소득보다 많고 공

개된 실업률은 1995년에 6.2%로서 OECD국가의 것보다 낮다. 1994- 1995년간

70%이상으로 증가된 것을 고려할 때, 자료의 신뢰성이 낮다.

멕시코의 경제활동인구는 1700만이고 년간 2백만의 고용이 필요하다.

1994- 1995동안에 132만명의 실업이 발생하였고 82만명의 고용기회가 감소하여

220만명이 일자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정부에 커다란 부담이 되었고 이러

한 상황은 비공식부문과 미국으로의 불법이민을 촉발하게 되었다.

산업별로 볼 때, 서비스분야의 고용량이 높고, 농업과 제조업 분야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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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과의 50%를 차지하는 제조업분야의 고용은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특

별히 건축과 제조업분야의 1995년 고용창출은 경제위기로 오히려 - 5.3% 감소하

였다.

실질임금은 1988년 이후 회복되다가 1994년에 급격히 하락하였고 1996년의

실질임금은 1991년보다 낮았다. 산업의 모든 분야는 비슷한 현상을 보였고 실질

임금은 1988년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4 . 暫定的인 結論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료의 부족을 고려하더라도 경제위기와 자유화전략은

인플레이션과 부채상환에는 기여했지만 고용과 실질임금이 감소되고 소득과 정

부의 사회비용에 대한 감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사회정책에는 크다란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이미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용확대는 노동시장의 융통성보다는

자유화정책의 우선순위에 달려있다. 1988- 1996년 동안 고용창출은 사회에서 요

구되는 고용량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급격히 증가하는 경제활동인구도 충족시키

지 못했다. 대부분의 고용창출은 제한된 분야(국내시장지향)의 저임금에 국한되

었고, 역동적인 수출산업은 수출의 80%을 차지하지만 고용창출은 미미했다. 실

질임금도 1988년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사실 고용문제는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서 최저임금과 실질임금이 급격히

하락하여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중심의 정책은

멕시코에서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사회적, 정치적으로 더 이상의 융통성을 요

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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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III>

韓國 經濟危機의 社會的 影響

(T he S ocial I mp act of the Cris is in K orea ：S um m ary )

金大逸(韓國開發硏究院)

과거에 누적되어 온 금융 및 기업부문의 부실로 인해 촉발된 현재의 경제위

기는, 향후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

제 및 사회에 큰 영향을 초래할 것이고, 이미 실업급증을 통해 그 영향이 가시

화되고 있다. 이미 부실투자가 시정되는 과정에서 부실 부문에 취업하고 있던

근로자가 대량으로 실직하고 있고, 이로 인해 내수가 격감하면서 다른 부문에서

도 실직자가 양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1997년 10월부터 1998년 5월 사이에

취업자 수는 1,115천명 감소하였고 실업자는 1,040천명 증가하였다. 한편 이 과

정에서 금융경색이 심화되고 경제내 불확실성도 증폭되어 국내투자수요가 격감

하고,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많은 실직

자가 장기간 실업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심각한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의 취업자 감소유형은 금융경색의 타격이 가장 큰 소규모 제조업 및

건설업의 부도사태와, 내수부진에 따른 신규채용감소를 반영하고 있다. 결과적

으로, 저학력 ·저기능 근로자, 20대 청년층와 여성근로자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노조조직률이 높고 고용보험대상에 포함되는 대기업 부문

에서는 아직 구조조정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아 실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

지 않다. 또한 앞으로 정리해고가 진행된다고 하여도 전체 취업자에서 대기업

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 정리해고로 인한 실업

증가 효과는 수치상으로 크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많은 실직자가 저소득

층에서 발생될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높다. 우선 저학력 실직자가 양

산됨에 따라 빈곤층이 증가하고, 자본소득은 증가하는 반면 임금소득은 감소하

게 될 것이다. 또한 근로자 중에도 고학력 근로자의 임금보다 저학력,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 하락폭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임금소득 자체도 불평등도가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자산가격하락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자산가치

하락의 일부는 이자율 상승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임금소득 불평등 심

화 및 자본소득/임금소득 불평등 심화를 상쇄하지는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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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증가와 소득 불평등 심화는 심각한 사회불안을 야기시켜, 경제구조조정

을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 특히 경제적 고

통이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정부는 각종 실업대책을 통한 실업자

지원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사정 위원회를 통

하여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유지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고실업과 임금 불평등 심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 차원의 정부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고실업이 지속되는 이유로는, 첫째,

금융경색이 당분간 지속되어 고용창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규중소기업의 진

입이 억제될 것이고, 둘째, 일반적으로 경기회복기에 노조의 영향력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 노동수요의 증가가 고용증가보다는 임금상승으로 연계될 가능성

도 높으며, 셋째, 임금유연성이 제고되지 못할 경우 장년층 실직자의 재취업이

억제되어 장기실직자가 양산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 확대로 인해 실

업에 잔류할 유인이 증가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소득 불평등 심화

가 지속되리라는 예측은 영 ·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시장경쟁이 활성화되고

노동시장이 유연해질 경우 임금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인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임금불평등은 고용이 증가하는 만큼 빈곤층 감소를 통

해 일부 상쇄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실업고통을 경감시키는 노력에 주력하고,

동시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한 금융경색의 해소와 노동시

장 유연성 제고라는 기본 틀에 더하여, 교육과 실직자 재교육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데 보다 주력할 필요가 있다. 취업과 소득 불균형 개선에 관련하여 유럽과

미국 등 OECD 국가의 경우를 살펴보면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교육이,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시장경쟁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에 비추어 보면, 현재 우리 교육(실직자 재교육)의 문제는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비효율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학생(근로자)이라는 중간

재를 투입하여 노동시장이 원하는 근로자라는 최종재를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의 효율성 제고가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기능의 접

목을 통한 수요자(피교육자 및 기업) 중심의 교육체제를 확립되어야 할 필요성

이 절실하다. 한편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상품시장 경쟁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이 영세하청업에서 탈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동수요의 다양화를 유도

함으로써 각 개인의 다양성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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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III>

金融危機에서 社會的 危機로의 轉換

(T he T rans it ion f rom F inancial Cris is to S ocial Cris is)

Iw an J . Azis

Cornell대 교수

이 논문은 인도네시아가 최근의 외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어떠한 경

제적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으며 또한 그 경제적 어려움의 결과 어떠한 정치

적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음. 특히 금융위

기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여러 실물경제 부문 및 사회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실업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음.

1. 全般的 效果

외환 ·금융위기는 먼저 물가의 상승과 소득의 하락을 통해서 경제전반

적인 구매력의 감소와 빈곤의 확대를 가져옴.

인도네시아의 경우 루피아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의 결과 소비자물가가

98년 5월 현재 50%(연률)를 상회하고 있음. 특히 식료품 가격은 엘니뇨에 따

른 흉작의 영향으로 70% 이상 상승하였음. 식료품의 경우 해외로부터의 수입

과 원조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가 있음. 물가가 상승하는 반면 실업은 확대되고 실질소득은 하락하고 있어 가

계의 전반적인 구매력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 98년중 GDP는 13%가 감소하고

실업률은 약 2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구매력이 감소함에 따라 빈곤층

의 수도 98년중 약 5000만 이상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임.

2 . 部門別 效果

부문별로는 도시가 농촌보다 더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농업생산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금년중 소폭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

- 16 -



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도시로부터 농촌으로의 노동력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농촌에서는 노동력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임금수준이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이

러한 임금수준의 신축적 조정의 결과 실업(unemployment )보다는 저고용

(underemployment )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남.

빈곤층의 확대 또한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

로 추정됨. 건설, 교역, 식당, 금융부문 등 금융위기에 의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부문들이 모두 도시위주의 부문들임.

외환 ·금융위기의 부문별 파급경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서 본 연구는 사회회계 매트릭스(social accounting matrix )에 기초한 구조적 경

로분석(structural path analysis )을 사용하고 있음. 분석결과에 의하면 금융위

기는 먼저 실물부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실물부문의 위축은 다시 서비스

부문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금융위기는 건설업에 가장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건설업은 다시 서비스 부문을 통해서 전기 ·가스 ·수도

업 부문에 영향을 줌.) 그리고 특정부문의 생산감축은 부동산,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감소를 통해서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게 됨. (예를 들면

건설부문의 위축은 주로 자본에 대한 수요를 축소시키는 반면, 부동산부문의 위

축은 주로 노동에 대한 수요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노동력 중에서는 특히 도시부문의 고급 노동력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농촌부문의 노동력은 농산물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전보다 높은 소득과 소비수준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수출부문 노동

력 또한 환율의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의 상대적 호조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높

은 소득 ·소비수준을 보이고 있음.

3 . 結論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외환 ·금융위기는 경제의 모든 부문에 대하여

심각한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 특히 은행부문의 개혁이 가장 요구됨. 단순한 대

중적(populist ) 정책은 특정 부문에 혜택을 집중시킴으로써 소비와 투자의 패턴

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오히려 진정한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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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III>

泰國의 金融危機의 社會的 影響과 政策對應

( T he S oc ia l I mp ac t of the F inanc ia l Cr is is in T ha iland

and P ol icy R esp ons es )

S om sak T am bunlert chai

T ham m asat대 교수

1. 泰國의 金融危機

1997년 금융위기가 닥치기 전, 지난 30년간 태국의 경제성장률은 7%를

상회했다. 소득은 증가했고 빈곤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와 같은 성장은 일본

과 다른 나라로부터 태국 내에 FDI가 유입됐고, 공산품의 수출과 해외자본의

유입이 대출과 포트폴리오 투자형태로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 태국정부는

외환거래를 비롯해 금융시스템을 개방하였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많은 해외자본이 태국에 유입되었고 금융위기가 닥치기 전까지 높은 경제성장

을 달성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닥친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실업자 수는 눈에

띄게 증가되었고 소득은 감소되었다.

금융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원인은 첫째, 정부가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을 좀 더 사려 깊게 생각하지 못했고, 개방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시장을 개방했

기 때문이다. 고정환율제에서 금융시장을 개방한 것도 금융위기를 초래한 중요

요인이었다. 국내이자율이 국제이자율 보다 높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외국

자본을 빌려와 과도하게 투자하였다. 유입된 외국자본은 주로 증권시장과 부동

산, 제조업에 투입되었고 상당부분은 투기성을 띄었다. 금융위기가 닥치기 전

수출이 상당히 증가되었으나 수입이 더 많아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수입이 많은

이유는 생산을 위한 대부분의 원자재는 해외에 의존하였고 투자수요와 소비수

요가 급격하게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금융기관과 대기업은 많은 외국

빚을 지게되었다. 1996년 소비재 가격이 올라가 인플레이션이 우려되자 인플레

이션을 차단하기 위해 태국은행은 긴축통화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국내 이자

율이 오르면서 더 많은 자본이 유입됐고 통화를 감소시켜 인플레이션을 막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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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부의 시도가 무력화되었다. 유입된 자본은 투기성을 띄고 부동산, 증권시

장에 투입되었다. 높은 이자율로 인한 수익, 부정 ·부패 그리고 투기로 인한 소

득은 과소비를 부추겼고, 무역적자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1995년에는 무역

적자가 GDP의 8%정도로 증가되었고, 1998년에는 수출이 격감했다. 수출이 격

감한 이유 중 하나는 국내 임금은 상승하는 반면 생산성은 떨어져 국제경쟁력

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무역적자가 심화되자 Baht화의 평가절하가 예상되었다.

태국정부는 Baht화의 가치하락을 막기 위한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대신 수출의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득하기에 급급했고, 고정환율제도를 고집했다.

그러나 국내외 투자가들은 무역적자와 수출이 감소되자 Baht화에 대한

평가절하를 예상하고 투자자본을 급격히 회수했고, 국내 수출업자들도 수출로

얻은 ＄를 Baht화로 환전하는 것을 보류하여 소문으로 떠돌던 금융위기가 닥쳐

오게 되었다.

2 . 金融危機의 社會的 影響

태국은 Baht화의 가치하락으로 1997년에는 - 0.4%, 1998년 5월말에는 - 4

∼ - 5.5% 정도로 GDP가 감소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2000년 까지

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소비, 투자의 감소 뿐만 아니

라 정부지출의 감소로 경제성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Baht화의 가치하락으로 인해 외국부채에 대한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대부분의 원자재를 외국에 의지하고 있는 태국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 중국, 베트남 등 경쟁국의 통화의 가치하락으로 인해 수출은 기대했던 만

큼은 증가되지 않았다. 기름 가격 또한 상승하여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초래되

었다.

태국정부는 Baht화의 가치하락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긴축통화 정

책을 실시하였는데 이로 인해 자금의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유동성의 감소

는 경기침체를 가져왔고 많은 회사가 문을 닫았다. 1998년 6월 현재 총 실업자

는 20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많은 도심의 실업자들은 농촌으로 되돌아

갔고, 농촌은 실업자들에게 완충지대로 역할을 해주는 반면 소득수준이 더 떨어

지게 되었다.

금융위기로 인해서 빈곤과 소득배분의 문제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

고 있다. 1996년 빈곤계층은 680만명으로 전국민의 11.4%에 달했다. 실업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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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소비재 가격의 상승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빈곤계층이 되었을 것이다. 각

계층의 피해정도는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저소득 계층, 특별히

건설업 계통의 도심지 노동자와 여성근로자, 청소년 근로자가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의 증가, 약물남용, 직업병과 직업상해가 증가되고

있다. 대부분의 의약품은 수입되거나 수입원자재로 만들어 지고 있기 때문에

Baht화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수입비용의 증가로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

로 인해 국민보건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교육분야는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소득감소와 교육비용의 증가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해외 유학생들도 Baht화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유학비용의 부담이 커 귀국하고 있으며, 정부 장학금도 현저하게 감소했다.

3 . 泰國의 政策

1997년 수상 Chavalit가 사임하고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었다. 신정부는

경제제도에 대한 민간의 신뢰회복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1998년 초까지

Baht화의 가치하락을 막고 이자율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

다. 1997년 이후 정부지출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켰는데 1999년 책정된 예산이

1997년 예산보다 적다. 1997년에는 공적인 해외여행, 심지어는 국내모임까지도

규제하고 있고, 정부기관의 인원축소, 급여삭감, 저축에 대한 가이드라인 하달하

고 있다. 정부의 해외공관은 축소 내지 철수하고 있다.

태국정부는 부실금융회사를 정리하고 태국은행이 4개의 중진은행을 인

수하면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민간 신뢰도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최근에는 금

융기관에 보조해 준 자금을 회수했고, Baht화의 對 Dollar의 환율이 안정되어

가고 있으나 긴축정책과 높은 이자율 때문에 경제가 더 침체되고 있다. 현재

IMF의 엄격한 프로그램은 유동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즉 투자자금과 수요

의 부족으로 도산과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실업

을 감소시킬 정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을 위

한 자금을 대출 받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제도에 관심을 기울인 반면 금융위기의 사회적 영향을 줄이

기 위해서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었다.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과 농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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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별다른 정책을 시행하지 않자 농민단체들이 반발하여 일어났고, 그 결과

대출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고 농촌경제를 위한 초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일자 정부는 특별위원회를 발족해서 사

회적 문제를 다루게 했다. 정부는 자영업자, 노동집약적 건설업, 농촌지역의 공

공사업을 지원하였고,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을 했다.

1997년 8월 노동사회복지부는 실업자들을 위한 센터를 설립하여 재훈련,

사회안정, 배치상담, 저리로 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있으며, 노 ·사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1997년 12월에는 수상을 의장으로 한 실업자감소국가위원회를

발족하여 직업창출방안 모색과 인력의 해외송출, 직업 재교육, 실직자를 위한

대출, 의료혜택의 연장 등의 정책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불법 외국노

동자 들을 추방하여 내국인에게 일자리를 줄 예정이다. 또한, 1998년 8월부터 4

년 동안 세계은행, OECF , UNDP 등으로부터 대출, 증여를 받아 고용창출과 사

회복지, 보건, 교육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에서는 대졸자들의 지방근무

알선, 상급학교진학 격려, 단기훈련,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보건부에서는

노년층, 저소득층에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4 . 結論

태국은 라틴 아메리카와는 달리 저축률이 낮지 않았고, 인플레이션도 높

지 않았다. 그리고 1988 - 1996년 동안 태국정부는 흑자를 내었다. 이처럼 라틴

아메리카와는 상황이 다른 데에도 불구하고 IMF는 긴축경제계획을 강요했고,

그 결과 태국의 경제는 침체했다. IMF의 고금리 정책은 기업을 망하게 했다.

또한, 고부가가치세와 정부지출의 축소는 소득과 지출의 감소를 초래해 경기침

체와 실업을 심화시켰다. 학자들은 정부는 통화를 팽창시키고 환율을 안정시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야 하며, 인플레이션 문제는 나중 문제라고 조언하고 있

다.

금융위기의 사회적 영향을 처리하기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은 너무 단편적이고 규모가 작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현재 태국은 어떤 계층이 금융

위기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의 도움이 필요한

지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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